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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고등학생의 카페인 함유 식품의 소비 패턴 및 소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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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of the caffeine consumption pattern were limited primarily to beverages containing 
caffei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affeine consumption patterns and levels in beverages and foods containing 
caffeine among high school students (n=310) in the Yongin region. The participants included 171 boys (55.2%) and 
139 girls (44.8%). The daily mean caffeine intake of the respondents was 41.27 mg (0.651 mg/kg) and 36.47 mg 
(0.696 mg/kg) in boys and girls, respectively. Among the caffeinated food groups, coffee had the highest caffeine 
intake group in both boys (18.95 mg) and girls (26.28 mg). Girls consumed large amounts of caffeine in the form 
of Americano-style coffee (20.04 mg), whereas boys consumed more canned coffee (6.77 mg) than girls (2.43 mg, 
P<0.01). Carbonated soft drinks were the second most prevalent source of caffeine intake in both groups, even though 
boys (14.29 mg) consumed larger amounts of caffeine than girls (5.85 mg,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vestigating the major contributing food group to daily total caffeine intake also showed that the highest standardized 
coefficient was in coffee regardless of gender (boys 0.492, P<0.001 and girls 0.944, P<0.001), followed by carbonated 
soft drinks and energy drinks. Approximately 95% of high school students consumed normal levels of caffeine, whereas 
3.5% of boys and 5.8% of girls consumed excessive amounts based on the standard limit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5 mg/kg/d) for adolescents. The daily mean caffeine intake of the excess group was 5.38 mg/kg 
and 6.96 mg/kg in boys and girls, respectively. Consequently, safe daily caffeine intake needs to be determined through-
out continuous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s and nutri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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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카페인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로서 커피콩(Coffea Arabica, Coffea robusta)을 비롯

한 차류(Camellia sinensis), 콜라너트류(Cola acuminata), 

코코아콩(Theobroma cacao) 등 60종 이상의 자연계 식물

체에 존재하는 알칼로이드의 물질이다. 이들 식물체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함량은 재배, 생산 환경, 식품의 형태 및 제조 

과정 및 공정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농도로 존재한다(1). 

카페인에 대한 주된 연구는 카페인의 섭취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에 대한 영향들이다. 예를 들면 카페인의 과잉

섭취에 따른 두통, 불면증, 뼈 관련 질환, 심장병 유발 및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들이다. 이에 반해 건강한 

성인이 카페인을 적당량(하루 400 mg 이하) 섭취했을 경우

에는 건강상의 위해를 전혀 가하지 않고(2,3) 오히려 카페인

이 가지고 있는 카페인산(caffeic acid)과 클로로젠산(chlo-

rogenic acid)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유라디칼들과 과산화물로부터 보호하여 세포손상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 준다는 

것이다(4). 더불어 적절한 카페인의 섭취는 피로감 감소, 운

동 능력의 향상, 정신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5). 

그러나 카페인의 섭취에 따른 인체 내의 부작용 및 유용한 

효과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청소년

들의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6). 또한, 인체 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

는 하루 카페인 소비량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몸무게, 카페

인에 대한 민감도 등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7) 카페인의 소비가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용한지 유해한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8).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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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료류’, ‘커피류’를 비롯한 차류, 초콜릿 가공품 등에 대

한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9,10). 특히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스트

레스를 받고 있어 학업을 위한 수면시간의 단축 유도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11). 또한,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류’와 ‘커피류’

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

이 보다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청소년들에 의한 카페인의 과잉섭취는 불안감, 심장병 유

발, 숙면저해, 어지럼증, 신경과민 등과 같은 부작용과 연관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6,12),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는 청소년들의 에너지음료 과잉섭취가 사망사고를 유발했

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13,14). 

카페인의 하루 소비 수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특정한 집단들 간의 선호하는 음료류 및 식품의 종류 및 섭

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15), 이전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대부분의 카페인 섭취실태에 대한 연구는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류만을 고려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6,9) 음료

류 외 다양한 카페인 함유 식품류 각각에 대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을 조사한 예와 청소년들의 일일 카페인 섭취에 대한 

정상적인 섭취량과 과잉된 섭취량에 대한 연구 조사는 많지 

않았다(16).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자류, 아

이스크림류, 유가공품류, 다류, 탄산음료류 등에 대해 카페

인 함량에 대한 표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

으며, 자양강장제에 해당되는 박카스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

만 카페인 함량이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17)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은 있으나 카페인 함량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18) 카페인의 과잉섭취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 유지 

및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인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카페인 함유 음료류 및 식

품류에 대한 소비 패턴을 조사하여 각 카페인 함유 식품들 

각각에 대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총 카페인 소비량을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섭

취에 대해 정상섭취군과 과잉섭취군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하루 총 카페인 소비량에 기여하

는 주요한 카페인 함유 식품을 조사하여 하루 총 카페인 소

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식품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과 카페인 소

비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과잉으로 섭취할 수 있

는 카페인 식품류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안전한 섭취 유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1, 2, 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

이었다. 남학생 171명(55.2%)과 여학생 139명(44.8%)이

었다.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교 일정의 수업을 마치고 하굣길

에 있는 학생들로 카페인 섭취에 관한 설문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설문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부터 결과 처리

까지의 모든 계획 및 진행은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jjIRB-160816-HR-2016-0807)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

다. 조사 기간은 2016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였으며 연구 

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 

설문지 항목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16,19)을 참

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작성된 후 사용되었다. 설

문내용은 일반사항과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으

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성별, 학년, 가족유형, 월수입 및 

주 용돈으로 총 5문항이었다.

카페인 함유 식품 소비 패턴: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에서 분류한 카페인 함유 식

품 8개 군으로 분류한 후 조사되었다(Table 1). 분류된 8개 

군의 카페인 함유 식품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하는 카페

인 식품들로(20,21) 다음과 같다. 커피류(e.g. 캔커피, 커피

믹스, 아메리카노 스타일 커피), 차류(e.g. 녹차, 홍차), 탄산

음료류(e.g. 콜라, 마운틴듀), 에너지음료류(핫식스, 레드

불), 가공우유류(e.g. 커피우유, 초콜릿우유), 초콜릿류(e.g. 

밀크초콜릿), 초콜릿을 제외한 초콜릿 함유 과자류(e.g. 초

코칩) 및 아이스크림류(초코아이스크림, 녹차아이스크림)

였다.

이외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과일주스, 커피향 

음료, 스포츠 음료 등은 매우 미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본 연구의 조사 내용에서는 제

외되었다. 

연구 대상의 하루 카페인 소비량의 조사는 주말 소비량과 

평일 소비량의 구분 없이 월별 섭취횟수, 주당 섭취횟수 및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횟수로 질문하여 일일 평균 

카페인 소비량을 조사하였다. 카페인 함유 식품 8개 군에 

대한 각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은 식품류 및 브랜드의 다양성

에 따라 너무 상이한 카페인 함량을 나타내므로 각 식품의 

다양성을 반영한 카페인 소비량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8개 식품군별 카페인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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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caffeine database value by caffeinated food category

Food category Type/description Serving size
(mL or g)

Caffeine content (mg)
Average (range)

Coffees

Canned coffee 
Coffee mixes

47 items from 23 Co., Ltd. 
68 items from 17 Co., Ltd.

30∼280 mL
0.5∼20 g

 84.41 (38.24∼156.25)
 47.51 (8.43∼124.18)

Americano-
style coffee 

88 items from 22 coffee shops 180∼420 mL 124.99 (36.39∼285.22)

Teas Green tea and black tea, brand not specified 120 mL 14.11

Carbonated soft drinks Cola and Mountain dew etc. limited serving size, 
brand not specified 250 mL 41.90

Energy 
drinks

Hot Six
Red Bull

Imported from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Imported from Dongsuh Food Co., Ltd.

250 mL
250 mL

61.85
62.50

Processed milk Coffee milk, chocolate milk and hot chocolate 
etc., brand not specified 200 mL  3.08

Chocolates
Milk chocolate etc. (To you chocolate from Orion 
Co., Ltd. limited serving size), brand not 
specified

57 g  1.68

Confec- 
tionaries

Chocolate-
chip cookie

Orion Co., Ltd. limited serving size, brand not 
specified

30 g  0.44

Chocolate-bar Snickers from Mars Food Co., Ltd. limited 
serving size, brand not specified

51 g  0.75

Ice creams Coffee flavored ice cream, green tea ice cream 
etc., brand not specified 80 mL  1.41

각 식품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에 대하여 질문한 

후 기존의 KFDA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식품군별 평균 

카페인 함유량(유사 식품류들에 속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후 평균량을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식품에 해당되는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0,21).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카페인 함유 식품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하루 카페인 소비량(mg/d)과 몸무게 1 kg당 

카페인 소비량(mg/kg/d) 각각에 대해 컴퓨터로 계산한 후 

제시하였다.

통계 처리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카페인 함유 식품의 하루 평균 

소비량을 각각 조사한 후 KFDA의 하루 안전한 청소년 카페

인 소비량(<2.5 mg/kg)을 기준으로 정상섭취군과 과잉섭취

군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사항과 성별에 따른 

정상섭취군과 과잉섭취군의 비율은 빈도와 퍼센트로 계산

한 후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일반사항

에 따른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평균±표준편차로 계산

한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다음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 정상섭

취군과 과잉섭취군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평균±표

준편차로 계산한 후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

른 카페인 소비 패턴의 차이는 카페인 함유 식품 8개 군에 

대해 각각 평균±표준편차로 계산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총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각 카페인 

함유 식품들의 기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윈도우 버전 20.0

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되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및 일반사항에 따른 일일 카페인 소비량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71명(55.2%), 여학생이 

139명(44.8%)이었다(Table 2). 남학생의 학년은 1학년 

30.4%, 2학년 33.3%, 3학년 36.3%였으며 여학생의 학년은 

1학년 33.8%, 2학년 35.3%, 3학년 30.9%였다. 가족형태는 

남학생(84.8%)과 여학생(87.8%) 모두 핵가족이 가장 많았

다. 가구당 한 달 총수입은 4~6백만 원이 남학생(40.9%)과 

여학생(39.6%) 모두 가장 많았다. 

남학생은 2학년(47.78 mg)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3학년(52.48 mg)의 하루 평균 카

페인 소비량이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 간

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3). 주당 용돈에 따른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남학생은 ‘3만 원 이상’을 받는 학생

들(60.88 mg)이 가장 많았으며(P<0.05) 여학생은 주당 용

돈이 많아질수록 일일 카페인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

타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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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10)                                                      n (%)
Variable Boys (n=171) Girls (n=139) χ2 P-value

Grade
First
Second
Third

 52 (30.4)
 57 (33.3)
 62 (36.3)

 47 (33.8)
 49 (35.3)
 43 (30.9)

1.002 0.606

Family type

Nuclear
Large
Single-parent
Other

145 (84.8)
 10 (5.8)
  8 (4.7)
  8 (4.7)

122 (87.8)
  7 (5.0)
  6 (4.3)
  4 (2.9)

0.835 0.841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4 million won
4∼6 million won
Above 6 million won

 42 (24.6)
 70 (40.9)
 59 (34.5)

 33 (23.8)
 55 (39.6)
 51 (36.7)

0.160 0.923

Weekly pocket
money

Less 10 thousand won
10∼20 thousand won
20∼30 thousand won
Above 30 thousand won

 57 (33.3)
 59 (34.5)
 39 (22.8)
 16 (9.4)

 58 (41.7)
 43 (30.9)
 29 (20.9)
  9 (6.5)

6.374 0.095

Table 3. Daily caffeine intake by general characteristics                                                        (mg/d)
Variable Boys (n=171) F P-value Girls (n=139) F P-value

Grade
First
Second
Third

38.76±76.731)

47.78±94.06
37.39±49.90

0.326 0.722
 10.23±15.81
 47.59±180.73
 52.48±100.52

1.678 0.191

Family
type

Nuclear
Large
Single-parent
Other

42.41±77.15
56.56±86.41
11.60±22.63
31.03±43.34

0.616 0.606

 34.34±122.76
 44.61±92.59
 83.01±180.11
 17.32±11.51

0.342 0.795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4 million won
4∼6 million won
Above 6 million won

39.17±110.75
41.17±67.47
42.90±48.08

0.030 0.970
 26.21±53.52
 26.53±59.99
 53.83±186.70

0.814 0.445

Weekly 
pocket
money

Less 10 thousand won
10∼20 thousand won
20∼30 thousand won
Above 30 thousand won

20.72±24.31a

52.15±102.76ab

28.47±29.66ab

60.88±88.71b

2.936* 0.035

 16.87±30.68a

 19.17±39.88a

 30.57±74.63a

133.77±295.63b

5.176** 0.002

1)Data was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nd **P<0.01, respectively. 

성별에 따른 카페인 함유 식품의 카페인 소비 패턴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mg/d) 및 몸무게 

1 kg당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mg/kg/d)을 카페인 함유 

식품 8개 군을 조사한 후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남학생의 경우 41.27 mg, 여학

생 36.47 mg이었으며 몸무게 1 kg당 하루 카페인 소비량은 

여학생 0.696 mg, 남학생 0.651 mg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과 여학생의 하루 카페인 소비량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P>0.05).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커피류’가 남학생(18.95 mg)과 여학

생(26.28 mg) 모두에서 가장 많은 소비량을 나타냈다. 남학

생은 ‘커피류’ 중 ‘캔커피(6.77 mg)’, ‘커피믹스(6.13 mg)’, 

‘아메리카노 스타일 커피(6.06 mg)’ 3종류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아메리카노 스타일 커피

(20.04 mg)’가 ‘캔커피(2.43 mg)’와 ‘커피믹스(3.81 mg)’에 

비해 매우 많은 소비량을 나타냈다. 남학생(6.77 mg)의 ‘캔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여학생(2.43 mg)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두 번째로 높은 카페인 소비량을 나타낸 식품류는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 ‘탄산음료류’였으나 남학생(14.29 mg)이 여

학생(5.85 m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카페인 소비

량을 나타냈다(P<0.001). 체중 1 kg당 ‘탄산음료류’에 대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에서도 남학생(0.229 mg/kg)이 여학생

(0.121 mg/kg)에 비해서 높은 소비량을 나타냈다(P<0.01). 

그 뒤를 이어 남학생은 ‘에너지음료류(3.89 mg)’, ‘차류(2.50 

mg)’, ‘가공우유류(1.01 mg)’, ‘아이스크림류(0.27 mg)’, ‘초

콜릿류(0.24 mg)’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차류(1.50 

mg)’, ‘에너지음료류(1.28 mg)’, ‘가공우유류(0.83 mg)’, 

‘초콜릿류(0.33 mg)’, ‘아이스크림류(0.27 mg)’ 순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류는 

‘초콜릿류’로 하루 카페인 소비량(남학생 0.24 mg, 여학생 

0.33 mg, P<0.05) 및 몸무게 1 kg당 카페인 소비량(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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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ffeinated food consumption patterns 

Food category
Daily caffeine intake (mg/d) t P-valueBoys (n=171) Girls (n=139)

Coffees
Canned coffee 
Coffee mixes
Americano-style coffee

Teas 
Carbonated soft drinks
Energy drinks

Hot Six
Red Bull

Processed milks
Chocolates 
Confectionaries
Ice creams

18.95±36.811)

 6.77±13.97
 6.13±13.25
 6.06±18.90
 2.50±11.96
14.29±22.77
 3.89±15.71
 2.17±8.57
 1.72±7.46
 1.01±1.37
 0.24±0.36
 0.13±0.20
 0.27±0.40

26.28±115.18
 2.43±10.28
 3.81±9.54
20.04±112.82
 1.50±2.98
 5.85±14.71
 1.28±7.90
 0.70±4.65
 0.58±3.91
 0.83±1.19
 0.33±0.36
 0.14±0.20
 0.27±0.36

-0.721
 3.148**

 1.785
-1.445
 0.954
 3.944***

 1.902
 1.925
 1.736
 1.244
-2.317*

-0.703
 0.077

0.472
0.002
0.075
0.151
0.341
0.000
0.058
0.055
0.084
0.215
0.021
0.482
0.939

Total 41.27±74.81 36.47±121.97  0.426 0.670

Food category
Daily caffeine intake (mg/kg/d) t P-valueBoys (n=171) Girls (n=139)

Coffees
Teas 
Carbonated soft drinks
Energy drinks
Processed milks
Chocolates
Confectionaries
Ice creams

0.296±0.569
0.039±0.196
0.229±0.361
0.062±0.252
0.017±0.023
0.004±0.006
0.002±0.003
0.004±0.006

0.487±2.009
0.030±0.060
0.121±0.308
0.028±0.171
0.018±0.025
0.007±0.007
0.003±0.004
0.005±0.007

-1.085
 0.512
 2.839**

 1.416
-0.259
-3.782***

-1.915
-1.301

0.280
0.609
0.005
0.158
0.796
0.000
0.056
0.194

Total 0.651±1.177 0.696±2.177 -0.231 0.817
1)Data was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respectively.

0.004 mg, 여학생 0.007 mg, P<0.001) 모두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 정상적인 성인이 하루 3~4컵 분량의 커

피 또는 하루 평균 400 mg 미만의 카페인 섭취는 안전하다

고 보고되고 있다(2,3). 단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는 하루 

300 mg 미만, 6~12세의 어린이는 45~85 mg의 카페인의 

섭취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본 연구 결과,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

량은 남학생 41.27 mg(0.651 mg/kg), 여학생 36.47 mg 

(0.696 mg/kg)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KFDA(20,21)와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2.5 mg/kg/d 또

는 40~70 kg의 몸무게 기준 100~175 mg/d)(2)에서 제시

한 하루 안전한 카페인의 섭취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2012년과 2013년의 

KFDA(18,19)의 청소년(14~19세)을 대상으로 한 하루 평

균 카페인 소비량 30.6 mg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3~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료

류’를 통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 조사 결과는 하루 244.4 mg, 

1 kg당 카페인 소비량은 3.2 mg으로 보고되어(23) 우리나

라 청소년들에 비해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었다. 

Bogalusa Heart Study의 결과에서는 15세의 백인 남학생

과 여학생이 108.3 mg/d와 104.3 mg/d를 각각 섭취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반면(24), 15세의 흑인 남학생과 여학생은 26.2 

mg/d와 30.8 mg/d를 각각 섭취하여(25), 흑인에 비해 백인

의 청소년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총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각 카페인 

함유 식품들의 기여도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총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각 카페인 

함유 식품군들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표준화 계수에 의하

면 남학생(0.492, P<0.001)과 여학생(0.944, P<0.001) 모

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군은 ‘커피류’였다(Table 5). 

이 결과는 하루 총 카페인 소비량이 성별과 관계없이 주로 

‘커피류’가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

를 보인 식품군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탄산음료류(남학

생 0.302, P<0.001, 여학생 0.120, P<0.001)’였으며 그다음

으로 ‘에너지음료류(남학생 0.211, P<0.001, 여학생 0.065, 

P<0.001)’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한 8개 군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군들이 남학생과 여

학생 각각의 일일 총 카페인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을 조사한 결과, R2값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로 

나타나 8개 군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군들은 고등학생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일 카페인 총소비량을 100%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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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aily total caffeine intake by each caffeinated food group
Boys (n=171)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Food category B Standard error
Coffees
Teas 
Carbonated soft drinks
Energy drinks
Processed milks
Chocolates 
Confectionaries
Ice creams
Constant value

1.000
0.999
1.001
1.006
1.067
0.979
1.133
1.032

-0.009

0.001
0.002
0.001
0.001
0.016
0.066
0.149
0.059
0.019

0.492
0.159
0.302
0.211
0.020
0.005
0.003
0.006

 1,767.863***

  601.001***

  976.971***

  697.202***

   66.125***

   14.932***

    7.585***

   17.427***

 -0.48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626

R2=1, F=3,581,886.644***, P-value=0.000
Girls (n=139)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Food category B Standard error
Coffees
Teas 
Carbonated soft drinks
Energy drinks
Processed milks
Chocolates 
Confectionaries
Ice creams
Constant value

1.000
1.009
1.005
1.003
1.008
1.047
0.978
1.052
0.001

0.000
0.004
0.001
0.002
0.012
0.031
0.053
0.038
0.015

0.944
0.025
0.120
0.065
0.010
0.003
0.002
0.003

10,928.936***

  242.030***

 1,052.718***

  647.740***

   81.606***

   34.291***

   18.322***

   27.848***

  0.07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41

R2=1, F=19,482,392.050***, P-value=0.000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서울지역(16)과 경북지역(1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 패턴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하루 총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기여도는 ‘커피류’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류’의 음용시기는 주로 ‘시험기간

(공부할 때)’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취 목적은 ‘맛

이 좋아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잠을 쫓기 위해

서’라고 보고하였다(19). 

최근 청소년들의 카페인 소비는 ‘커피류’뿐만 아니라 ‘탄

산음료류’와 ‘에너지음료류’를 통해서도 증가되고 있으며

(10) 청소년기의 ‘에너지음료류’의 섭취량 증가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와 우울감, 알코올의 섭취 및 부정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26). 본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의 남학생(14.29 mg/d)과 여학생(5.85 mg/ 

d) 모두에서 두 번째로 소비량이 높은 카페인 함유 식품은 

‘탄산음료류’였다. 

14~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FDA의 연구 결과에

서 한국 청소년들의 주된 카페인 소비 식품류는 ‘탄산음료

류’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커피믹스(18%)’, ‘캔커

피(12%)’ 순으로 나타났다(20,21).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카페인 함유 음료류를 통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53 mg을 소비하였으며 주된 소비 식

품류는 ‘커피류(51.5%)’였다. 그다음으로는 ‘탄산음료류

(19.6%)’가 많았으며 ‘가공우유류(11.5%)’, ‘차류(11.4%)’, 

‘에너지음료류(5.0%)’ 순이라고 보고하였다(27).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탄산음료류’와 ‘에너지음료류’의 소비가 많았다고 보

고한 반면, 여학생은 가공우유와 차류의 소비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P<0.05).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

과에서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탄

산음료류’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P<0.05)(28)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미국의 13~17세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료류를 통한 하루 카페인 소비량 조사 

결과에서는 ‘소다류(151.1 mg)’, ‘커피류(85.2 mg)’, ‘차류

(8.1 mg)’ 순으로(23) 미국 청소년들의 ‘탄산음료류’에 대한 

소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료류를 통한 주당 카페

인 소비량에 대한 연구 결과, 커피숍을 통한 커피(220.79 

mg)의 소비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인스턴트커피

(101.71 mg)’, ‘에너지음료류(29.23 mg)’, ‘가공우유류(22.39 

mg)’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29). 본 연구 결과, ‘커피류’가 

고등학생들의 남학생(18.95 mg/d)과 여학생(26.28 mg/d) 

모두 카페인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Table 4), 하

루 총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8개 식품군의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낸 식품군은 남학

생(0.492, P<0.001)과 여학생(0.944, P<0.001) 모두 ‘커피

류’였다(Table 5).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 수준의 분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하루 평균 카페

인 소비 수준을 조사한 후 KFDA의 청소년 기준 하루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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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assification of daily caffeine intake level
Caffeine intake level Boys (n=171) Girls (n=139) χ² P-value
Normal group 
Excess group

165 (96.5)1)

  6 (3.5)
131 (94.2)
  8 (5.8)  0.897 0.414

Variables
Normal group (n=296) t or χ² P-valueBoys (n=165) Girls (n=131)

Daily caffeine intake (mg/d) 30.36±32.232) 15.68±23.39  4.535*** 0.000
<50
50∼100
>100

132 (80.0)
 26 (15.8)
  7 (4.2)

121 (92.4)
  8 (6.1)
  2 (1.5)

 8.999* 0.011

Daily caffeine intake (mg/kg/d) 0.48±0.51 0.31±0.46  2.919** 0.004
<1.0
1.0∼1.5
>1.5

141 (85.5)
 19 (11.5)
  5 (3.0)

122 (93.1)
  2 (1.5)
  7 (5.3)

11.717** 0.003

Variables Excess group (n=14)
Boys (n=6) Girls (n=8)

Daily caffeine intake (mg/d) 341.35±210.24 376.82±377.71
<200
200∼400
>400

2 (33.3)
2 (33.3)
2 (33.3)

3 (37.5)
3 (37.5)
2 (25.0)

Daily caffeine intake (mg/kg/d) 5.38±3.29 6.96±6.47
2.5∼5
>5

4 (66.7)
2 (33.3)

4 (50.0)
4 (50.0)

1)Data was expressed as frequency (percentage).
2)Data was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respectively.

카페인 소비량(<2.5 mg/kg)을 계산한 다음 정상섭취군과 

과잉섭취군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96.5%와 여학생의 94.2%가 정상섭취군으

로 분류되었으며 남학생의 3.5%와 여학생의 5.8%는 과잉

섭취군으로 분류되었다. 남학생 정상섭취군의 하루 평균 카

페인 소비량은 30.36 mg으로 여학생 정상섭취군의 소비량 

15.68 mg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몸무게 1 kg당 하루 평균 카페인의 소비량 또한 남학생(0.48 

mg/kg)이 여학생(0.31 mg/kg)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이에 반해, 과잉섭취군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

비량은 여학생이 376.82 mg, 남학생이 341.35 mg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 과잉섭취군의 33.3%, 여학생 과잉섭취군의 

25.0%가 하루 평균 400 mg 초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과잉섭취군 중 남학생 33.3%와 여학생 50.0%는 

하루 몸무게 1 kg당 카페인 5 mg 초과량의 카페인을 소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약 95% 정도가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이 정상적인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과잉섭취군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부는 지나친 카페인의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함량이 높을

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4), ‘커피류’의 적절한 

섭취는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간질환, 심장병 및 치매 등

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30). 그러나 이와 같은 카페인의 유용한 효과는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의 

체중에 따른 카페인의 안전 섭취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작

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7).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방해

와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31), 청소년기

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 심장병, 어지러움, 신경계

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6,12). 게다가 하루 카페인 750 

mg의 섭취는 소변을 통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출을 유도

하여 청소년기의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되

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건강에 유해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성인들

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6).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은 

카페인 함유 식품들에 대한 소비 기간이 성인들에 비해 짧아

서 카페인 함유 식품의 과잉섭취를 통한 부작용과 민감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33). 본 연구 결과, KFDA의 청소년 기준 하루 

안전한 카페인 섭취량(<2.5 mg/kg)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3.5%와 여학생 5.8%가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과잉섭

취군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여학생은 376.82 mg, 

남학생은 341.35 mg이었으며 정상섭취군의 하루 평균 카

페인 섭취량은 남학생(30.36 mg)이 여학생(15.68 mg)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청소년기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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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 건강한 카페인의 섭취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가공식품 구매 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 행태로의 변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34). 그러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에 대한 지식 

및 인식도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의 일일 안전

한 카페인 소비량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6,19) 카페인 섭

취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는 등의 활동량이 적고 인스턴트식품이나 음료수를 즐겨 먹

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16). 

본 연구는 카페인이 함유된 다양한 식품을 통한 고등학생

들의 카페인 소비 패턴 및 소비를 조사하는 데 있어 커피류, 

에너지음료류, 탄산음료류 및 차류에 대한 고려는 하였으나 

물, 우유, 과일주스,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음료류에 대한 섭취량 및 이들 음료와 카페인 음료와

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커피에만 카페

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카페인

에 대한 지식 없이 물 섭취 대용으로 다양한 음료의 섭취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35). 또한, 용인지역의 전체 고등

학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용인의 전반적

인 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전 음료류의 소비를 고려하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주로 섭취하는 음료류를 포

함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주된 식품류에 대해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일일 카페인 소비 패턴과 일일 카

페인 섭취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

소년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카페인 함유 식품의 선택 및 섭취

를 돕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식품표시제를 

활용한 모든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요구된

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철저한 관리지침이 

요구되며, 건강한 카페인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및 공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영양

교육이 요구된다.

요   약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 식품의 소비 패턴 및 소비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71명(55.2%), 여학생

이 139명(44.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31.9%, 2학년이 

34.2%, 3학년이 33.9%였다.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남

학생의 경우 41.27 mg, 여학생은 36.47 mg으로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몸무게 1 kg당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여학생 0.696 mg, 남학생 0.651 mg으로 여학생

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카페인의 소비 

패턴은 ‘커피류(남학생 18.95 mg/d, 여학생 26.28 mg/d)’

가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탄산음료

류(남학생 14.29 mg/d, 여학생 5.85 mg/d)’로 나타났다. 남

학생은 ‘커피류’ 중 ‘캔커피(P<0.01)’와 ‘탄산음료(P<0.001)’

의 소비가 여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여학생(0.33 mg/d)은 

남학생(0.24 mg/d)보다 ‘초콜릿류’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카페인의 하루 평균 총소비량에 대한 각 

카페인 함유 식품군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커피류(남학생 0.492, P<0.001, 여학생 0.944, 

P<0.001)’가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 값을 나타냈다. 그다음

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탄산음료류’, ‘에너지음료류’ 순이

었다. KFDA의 청소년 기준 하루 안전한 카페인 소비량

(<2.5 mg/kg)을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소비 수준

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3.5%와 여학생의 5.8%가 과잉으

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과잉섭취군

의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은 여학생(376.82 mg)이 남학

생(341.35 mg)에 비해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 1 kg당 카페인 소비량은 남학생 

5.38 mg, 여학생 6.96 mg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약 

95% 정도가 하루 평균 카페인 소비량이 정상적인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일부 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섭취가 과잉

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전한 카페인의 섭취가 유도될 수 

있도록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철저한 관리

지침을 통해 안전한 섭취의 유도 및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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